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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 데이터에 대한 건설기업의 인식 실태와 향후 대응 방향․3

▶ 최근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

유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사업 통찰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음.

- 지난 10여 년 간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

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음.

- 빅 데이터는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데이터 활용 방식의 전환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함.

- IT업체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나, 건설 분야

는 데이터 활용도 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▶ 시공평가액 기준 상위 30위 이내의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, 건설

기업들은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

나타났음.

- 또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

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
- 빅 데이터를 대형 IT 인프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, 당장 빅 데이터 도입 계획은 없지

만 언젠가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▶ 건설기업이 데이터 활용도 증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

내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함.

- 기업 내부에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, 외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의 지

속적인 회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▶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충해야 함.

- 도메인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인력 교육을 통해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효

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으며, 빅 데이터 분석 전담 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.

▶ 데이터 분석 기반 의사결정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함.

- 기업 문화로서 수학적 사고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방식은 직감적이고 경험적인

의사결정 방식이 가지는 맹점을 보완해줄 수 있음.

▶ 목적이 우선되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Question First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.

- 데이터 수집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핵심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,

이를 위해 ‘Question First’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.

- 아울러 통신회사, 신용카드회사, 공공기관과 같은 외부 기관의 데이터 활용 방안도 적극적

으로 모색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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